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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, 미

국은 하루 6만명의 확진자가 

나오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에 토론토 구단은 뉴욕 

버펄로의 트리플A 홈구장, 플

로리다주 더니든의 스프링캠

프 구장을 홈구장으로 활용하

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.

그러나 토론토시의 홈경기 

사용 승인이 나면서 로저스센

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

다. 캐나다 연방 정부의 최종 

승인만 기다리는 상황이다.

올해부터 토론토에서 뛰는 

류현진은 홈구장에서 공을 던

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.

·대상: 고등학생/영재학교 (GATE) 학생 환영

·수업방법: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

· 교사 경력:

-PhD in Electrical Engineering, U of C

-고등학교 수학 ∙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

-고등학생,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

미국 메이저리그(MLB) 토

론토 블루제이스가 홈구장 로

저스센터에서 경기를 치르기 

위해서 캐나다 연방 정부의 

승인만 남았다.

AP통신은 17일(한국시간) 

"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

토론토시가 토론토 구단의 홈

경기를 승인했다. 캐나다 연

방 정부의 허용만 남았다"고 

보도했다.

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

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

이 다시 거세지자, 캐나다 연

방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. 캐

다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

“교사 B씨 17세 여고생에

게 관계 전 술 먹여”

최근 BC주에서 제자와 부

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

일으킨 교사 2명의 파면이 결

정됐다. 

7일 BC 교사 규제 위원회

는 BC주 소재 학군의 고등학

교 교사인 A씨와 B씨가 각각 

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와 지속

적인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

드러나 이들의 교사 자격을 

박탈했다고 밝혔다. 

위원회에 따르면, 성별 미

상의 교사 A씨는 해당 제자가 

10학년일 때부터 12학년때까

지 가르쳐 왔으며, 12학년 때

부터 제자와 부적절한 (잠정

적) 만남을 가져왔다. 이후 A

씨는 지난해 6월 졸업한 이 제

자와 9월부터 성관계를 갖기 

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. 

사건 발각 직후 A씨를 고용

한 학교 측에서는 A씨에게 해

고를 통지하고, 2019년 12월 

A씨를 위원회에 회부했다. 

이에 위원회는 A씨의 교사 

자격증을 지난 7일부로 취소

했으며, 앞으로 15년 간 A씨

에게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

명령했다고 전했다. 

또한 위원회는 지난 6월 30

일 이같은 처분이 익명의 다

른 교사 B씨에게도 적용됐다

고 밝혔다. 

남교사인 B씨는 그가 근무

했던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

여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

가 학교 측에 적발됐다.  위원

회에 따르면 한 명은 졸업하

기 전 2년 동안 가르쳤던 18

세 여학생이었으며, 다른 한 

명은 졸업한 지 몇 주가 안 된 

17세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확

인됐다. 

위원회는 “B씨가 특히 17

세 여학생과 관계를 맺기 전 

학생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

드러났으며, B씨의 위법행위

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났다”

고 보고했다.  

한편, 이와 관련해 해당 교

사의 이름이나 이들이 가르

쳤던 학교, 근무했던 학군 등 

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

았다. 

위원회 측은 “교사로부터 

피해를 입거나 착취를 당한 

학생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

한 조치”라고 알린 것으로 전

해졌다.  

주인 직접 판매

Laundromat. Dry cleaning. Depot. For sale 

Good lease. Great potential. Original investment over 200k. 

Asking $ 149 900 / 2 years old 

For info call Bob@ 403 990 7235  

로 목표로 했는지, 실제로 정보

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

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주요 국

가의 백신 연구 정보는 안전하

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"해커들

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스

피어피싱과 악성 소프트웨어 

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했다"고 

전했다.

이날 미국 국가안보국

(NSA), 캐나다의 연방통신기

관(CSE)도 영국의 성명에 지지

한다는 의사를 밝혔다.

워싱턴포스트(WP)에 따

르면 이날 미국 국가안보국

(NSA)의 앤 누버거 사이버안

보부장은 "APT29는 오랜기간 

정부, 외교, 싱크탱크, 의료, 에

너지 기관들을 타깃삼아 해킹

을 해왔다"면서 "코로나19 팬

데믹을 통해 이득을 누리려 하

는 이들로 인해 NSA는 주요 사

이버 보안 권고를 공동으로 내

린다"고 말했다.

캐나다 CSE 역시 "의료 전문

가들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

모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

에서 이러한 노력을 방해한다"

고 했다. CSE는 지난 4월과 5월

에 걸쳐 캐나다의 코로나19 연

구 자료를 탈취하려는 해외 세

력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.

러시아는 이같은 영국의 주

장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.

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

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

아 타스 통신에 "우리는 누가 

영국 제약회사와 연구소들을 

해킹했는지에 정보를 갖고 있

지 않다"면서 "러시아는 이러

한 모든 시도와는 관련이 없

다"고 말했다.

러시아 해커 조직이 코로나

19 백신 및 치료 기술 정보를 

해킹하려 했다고 영국과 미국, 

캐나다 정부가 경고했다.

16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

에 따르면 이날 영국 국가사이

버보안센터(NCSC)는 러시아 

해커 조직인 'APT29'가 코로나 

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업체들

과 연구 기관의 정보를 해킹하

려 했다고 밝혔다.

이 조직은 2016년 미국 대

선 개입 의혹을 받는 러시아의 

유명 해커 조직으로 '코지 베어

(Cozy Bear)'로 불리기도 한다. 

'APT'는 국가가 배후에 있는 것

으로 확인된 해커 조직에 대해 

미 보안업계가 붙이는 명칭이

다. 사실상 러시아 정부가 전세

계 각국의 코로나 치료 연구 성

과를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인 

셈이다.

NCSC는 "팬데믹(대유행)과 

싸우는 노력에 비열하게 공격

하는 것을 규탄한다"고 말했고, 

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

"러시아 정보기관의 해킹 시도

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

다. 라브 장관은 또 "무모한 행

동으로 이기적인 이득을 얻으

려고 한다"고도 비판했다.

NCSC는 해킹 조직이 어디


